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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篇
	章
	回
	頁
	人物関係
	登場人物の身分と話法

	鳳丹篇
	1. 李校理流配
	
	
	
	

	
	2. 王の無道
	
	
	
	

	
	3. 李校理逃亡
	
	
	
	

	
	4. 李校理の安身
	
	
	
	

	
	5. 怠け者
	3
	79
	* 李長坤(実は兩班だが、現在は逃亡中の罪人で、金書房を名乗って白丁の婿になっている。)

* 牛売り
	“이 자식, 정신차려!”
농군의 호령을 듣고 김서방은 미안한 뜻을 말한다는 것이

“다쳤어?”
무심히 반말을 하였더니 그 농군이 대번에 얼굴을 붉히며

“이놈의 새끼! 백정놈이 반말은……버릇을 배워라!”

	
	6. 追い出し
	
	
	
	

	
	7. 反正
	3
7
	119
132
	* 李長坤(実は兩班だが、現在は逃亡中の罪人で、金書房を名乗って白丁の婿になっている。)

* 使令

* 衙前
* 楊周三

* 楊周三の妻
	한참 동안 삼문간에서 어리대다가 사령 하나를 보고

“원님을 보러 왔으니 서울 손님이 왔다고 통기하여 주게.”
해라는 못하고 하겟말을 붙였더니 그 사령은 한번 흘긋 김서방의 꼴을 보고

“서울 손님은 다 무어야?”
하며 김서방을 한옆으로 떠다박질렀다. 김서방이 두말 못하고 물러서서 삼문 안을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늙은 아전 하나가 문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앞을 막아서서

“여보, 나는 서울 사람인데 원님을 좀 보아야겠으니 통기해 주실 수 있겠소?”
金서방이 아까 하게로 낭패를 본 뒤라 하오를 깍듯이 하고 좋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 사람아, 존전에서 그렇게 앉는 법이 아니야. 그리하고 자기 말을 할 때는 쇠인네라고 하소.”
가만히 이르는데 주삼의 안해가 화를 벌컥 내며

“그가 우리의 사위 나리가 아니오. 앞에 가서 앉지 못할 것이 무어 있수. 또 쇠인네란 다 무어요?”

	
	8. 上京
	6
13
	164
186
	* 楊鳳丹:淑夫人
* 幼い召し使い

* 飯炊きの下女

* 綿を打つ婆
* 針母

* 차집(賄いなどの雑事を受け持つ人)
* 金삭불

* 楊周八
	부리는 사람에 대한 말은 아이종 이외에는 곁동자치에게까지도 ‘해라’를 쓰지 않고 ‘하오’를 쓰던 것을 이승지가 그리 말라고 말하여 아랫도리에 도는 하인에게 간혹 ‘해라’도 쓰지만 대개는 말끝이 없는 반말을 쓰고 솜 피는 할미 같은 늙은이와 관디 침모나 차집 같은 대접할 사람에게는 깍듯이 ‘하오’를 쓰던 것이다.

삭불이가 한참 동안 그 사람의 아래위를 훑어보다가 가까이 와서

“인사 청합시다.”
하고 말을 붙이니 그 사람은 저으기 웃으며

“네.”
하고 대답할 뿐이다. 삭불이가 재차

“뉘댁이시오?”
하고 성을 물으니 그 사람은 탐탁치 않아 하는 모양으로

“뉘댁이랄 것도 없지요. 나의 성은 류가요.”
하고 말하기를 피하려는 듯이 고개를 밖으로 돌려 천주암을 바라본다. 인사하려던 삭불이가 조금 무료하여

‘그 자식 못 배워먹은 자식이다. 남이 인사하자는데 고 모양이란 말이.’
속으로 생각하며

“여보 이분.”
하고 말을 고쳐 붙이는데, 말투가 시비가락을 차리려는 모양이다.

	
	
	18
	200
	* 下人

* 林돌
	“날 따라 이리 오너라.”
하고 돌이를 데리고 수청방으로 들어와서 함흥서 온 총각이 영감마님을 뵈려 한다고 말하였다.

젊은 수청 청지기가

“이 사람아, 지금 손님이 계신 줄 알면서 그러나. 하인청에라도 들여앉혀 두지.”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을 나무라는데, 나이 지긋한 청지기가 그 젊은 청지기를 보고

“하인청에 들여앉혀도 좋을지 잠깐 여쭈어 보고 나오게나.”
말하여 그 젊은 청지기가 상을 찡그리며 큰사랑으로 들어갔다. 돌이가 이승지가 사랑에 손님이 있어 들어오라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쫓아나오기라도 하려니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젊은 청지기가 나오더니

“김서방 있는 방에 데려다 앉혀 두시라네.”
말하여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총각 이리 오게.”
하고 하게로 말하며 돌이를 삭불이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9. 二つの家
	
	
	
	

	皮匠篇
	1. 交遊
	
	
	
	

	
	2. 術客
	
	
	
	

	
	3. 士禍
	
	
	
	

	
	4. あとのこと
	
	
	
	

	
	5. 兄弟
	
	
	
	

	
	6. 弟子
	
	
	
	

	
	7. 分散
	
	
	
	

	
	8. 出家
	16
	331
	* 金삭불(李長坤の乳母の息子。巨正の父母を結びつけた人｡)

* 林巨正
	이서방 외에 꺽정이의 화증 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양반도 아닌 것이 양반 이상으로 주제넘었다. 꺽정이에게 또렷하게 해라 할 뿐 아니라 대사에게도 말공대가 별로 없었다.

	兩班篇
	1. 国喪
	
	
	
	

	
	2. 殺戮
	
	
	
	

	
	3. 匿名書
	
	
	
	

	
	4. 報復
	
	
	
	

	
	5. 権勢
	1
	143
	* 尹元老(兄)

* 尹元衡(弟)
	며칠 동안 원형의 집에는 치하하는 손이 그칠 사이가 없었는데, 그의 형 원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하더니 어느 날 밤에 와서 원형을 보고

  “천은이 감축하다.”
하고 해라로 인사하니 원형이

  “형제간이라고 직품을 보지 말란 법이 없으니 남 보는 데서는 해라하지 마시오. 내게 창피하다느니보다 형님에게 창피하오.”
하고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었다.

  “대감께 잘못했소.”
하고 원로는 당장에 말을 고치고

  “여보 대감, 대감 소리가 듣기에 어떻소? 좋소? 언짢소?”
하고 비위에 거슬려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원형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원형이 얼굴을 들고 천정을 치어다보며

  “언짢을 것 없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좋지? 좋으면 대감 우애 덕분에 나도 대감 좀 바쳐 봅시다.”
  “계제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되어?”
하고 원로가 뇌고 나서 도로 해라로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오늘날 너의 참판이니 판서이니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없었더면 지금쯤 윤임이 손에 목숨이 달아났을 것 아니냐? 형도 형 나름이지, 네가 어째 나를 푸대접하게 되니? 일분 사람의 맘이 있거든 생각 좀 해보아라.”

	
	
	7
	160
	* 鄭蘭貞

* 明宗

* 文定王后(明宗の母)

* 尹元衡(鄭蘭貞の夫)
	 자리에 일어섰는 난정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왕이 치어다보며

  “왜 웃느냐?”
하고 묻는 것을 대비가 가로막고

  “아니라니까 그러는구나. 그러고 저 사람도 전과 달라서 일품명부니까 해라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여 자전 말씀에 복종을 잘하는 왕이 난정을 바라보고

  “잘못했소.”
하고 말씀하니 난정은 옷깃을 고쳐 여미고 머리를 구부슴하며

  “황감하오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난정이 궐내에서 나올 때에 대비가 상급으로 내린 남치마차를 가지고 나와서 원형을 보이며 임백령 부인에게 꽃 꽂아 주고 상급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상급뿐인 줄 아시오. 대비마마께서 오늘은 특별히 좋아하셔서 대전께 해라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소.”

	
	6. 普雨
	8

35
	204

287
	* 普雨
* 林巨正

* 李舜臣
	“소승 문안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는 법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정성스러운 첫인사를 고개만 끄덕거리며 앉아 받고, 재상들에게는 고사하고 대왕대비께까지라도 저의 말을 “보우가” 또는 “내가” 하고 말하지 신승이라 소승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궁인과 액정 소속에게 몰밀어서 하게할 뿐 아니라 대왕대비가 해라하는 사람에게는 거지반 하게나 반말을 쓰는 까닭에 난정이와 같은 일품 부인은 흔히 반말짓거리로 대답하였다.

꺽정이가 앞으로 나서서

“대체 네 성명이 무어냐?”
하고 물으니 그 아이는 의관 아니한 사람에게 해라를 받는 것이 창피한 모양으로

“성명은 알아 무어할라오? 역적으로 고변할라오?”
하고 뒤받아 대답하였다.

	
	7. 倭變
	4
	305

306
	* 甁亥大師
* 金德純

* 林巨正

* 李鳳學
	먼저 있던 두 사람과 나중 온 두 사람이 다같이 마루 위에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덕순이가 봉학이를 보고

  “자네를 만나기는 의외일세.”
  “자네가 그저 교하서 사는가?”
하고 하게로 말하니 꺽정이가

  “이 애에게는 어째 하게를 하시오?”
하고 탄하였다.

  “네게는 해라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게한다고 시비이냐? 너는 조카로 대고 해라하지만 저 사람에게야 해라할 턱이 없지 않으냐?”
  “턱은 찾아 무엇하오. 그대로 해라하시오.”
하고 꺽정이가 말하자 봉학이가

  “정작 해라 받을 사람은 제쳐놓고 형님이 왜 해라를 하시라 마시라 하오.”
하고 한번 웃고 곧 덕순을 향하여

  “저 형님에게는 해라하시고 저에게는 하게하시는 것이 친분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한즉 덕순이가

  “허허. 저 사람도 또 시비로군. 이편 저편의 시비를 들어가며 애써 하게할 필요가 있나.”
하고 말을 고치어

  “네게도 해라할 터이다.”
하고 웃으니 봉학이도

  “좋습니다.”
하고 웃었다. 덕순의 해라 말이 낙착되자 꺽정이가

  “존대, 하오, 하게, 해라 말이 모두 몇 가지람. 말이 성가시게 생겨먹었어.”

	
	
	
	
	
	하고 말의 구별 많은 것을 타박하니 덕순이가 웃으면서

  “말의 구별이 성가시다고 하자. 그러하니 너는 어쨌으면 좋겠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말을 한가지만 쓰게 되면 좋을 것 아니오.”
  “어른 아이 구별없이 말을 한가지만 쓰는 데가 천하에 어디 있단 말이냐?”
  “두만강 건너 오랑캐들의 말은 우리말같이 성가시지 않은갑디다. 황천왕동이의 말을 들으면 아비가 자식보고도 해라, 자식이 아비보고도 해라랍디다.”

	義兄弟篇 1
	1. 朴遺腹
	2

3

4
	50

107

150
	* 李參奉

* 安進士

* 甁亥大師(趙光祖の友人であったことを知った両班が言葉遣いを改める）

* 朴遺腹

* 吳氏の姑母(遺腹の父母の知合い)

* 朴遺腹

* 崔작은년(작은복：男装をして弟のふりをしているが実は妻｡)
	우선 서울 손님이

“천만에.”
“다담보다도 대사의 이야기를 더 들읍시다.”
말하고 안진사도 말을 고치어서

“대사가 범상한 인물이 아닌 줄은 증왕 짐작하였지만 정암 선생과 교분이 두터운 인 줄은 몰랐소그려.”
하고 하오로 말하였다.

“그럼 그렇지. 남남끼리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 그런데 저번에 나를 왜 속이고 갔나?”
하고 정답게 하게로 나무랐다.

  “그러면 이름은 작은복이라구 하구 또 남 보는 데서는 해라할터일세.”
  “형님 행세하자면 해라해야겠지요.”
  “그럴 것 없이 지금부터는 남이 보거나 말거나 해라하세.”
  “그건 왜 그래요?”
  “해라했다 하게했다 하자면 혹시 실수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아주 해라를 입에 익혀 두잔 말이야.”
  “맹산 간 뒤에는 해라 못합니다.”
  “어린 안해더라 해라 못할 것 무어 있나?”
  “내가 나이 어리니까 해라를 받기가 더 싫어요.”
  “맹산 간 뒤는 어쨌든지 지금부터 해라하네. 작은복아!”
하고 유복이가 불러보았다.

  “대답을 해야지.”
  “녜.”
하고 안해가 대답하며 입을 막고 웃었다.

	
	2. 郭五柱
	2
	255
	* 郭五柱

* 신뱃골댁(妻になろうとしている。）
	오주가 우선 과부와 성명이나 통하려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말은 하게를 안 쓰고 끝없는 반말을 썼다. 오주는 총각 대접으로 하게하는 사람들에게 일쑤 반말질하여 반말을 잘하는 터이었다.

	義兄弟篇 2
	3. 吉莫奉
	
	
	
	

	
	4. 黃天王童
	
	
	
	

	
	5. 裵돌석
	1
2
	220
233
	* 裵돌석

* 黃天王童

（二人が食事をしながら急速に打ち解けていく様子）
* 裵돌석

* 金家の夫人
	밥상을 받을 때까지도 서로 하오하던 말이 어느 틈에 하게로 변하여서 술상을 대할 때는 십년 숙친한 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튿날 식전에 문안하러 안에 들어갔더니 아씨가 나를 불러들여서 앞에 세우고 계집 대접을 잘해라, 계집 버릇을 잘 가르쳐라 중언부언 말을 이르는데 또라지게 해라를 하데.

	
	6. 李鳳學
	3
	374
	* 李鳳學

* 계향
	봉학이가 정의에 도임한 후로 계향이를 대접하여 전과 같이 해라를 아니하였었다.

	義兄弟篇 3
	7. 徐霖
	
	
	
	

	
	8. 結義
	2
3

4
	110
183

220
	* 黃天王童

* 獄丁
* 徐霖

* 裵돌석

* 捕校

* 徐霖(干物商人に変装している。)
	“여보게, 사과하러 왔네.”
“뉘게다가 하게를 던지느냐, 이놈아. 내가 언제 네놈더러 사과하러 오라더냐.”
…우선 억석이에게 대한 언사부터 거북할 것이, 존대하잔즉 명색없는 소졸이구 하대하잔즉 뚜렷한 두령의 장인이구려. 생각해 보우. 거북하지 않겠소? 그래두 배두령은 상감이 부원군에게 하우하듯이 하우루 대접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대접하기가 썩 거북할 것 같소.”
포교 하나가 꺽정이 앞에 와서 내려놓은 짐짝을 가리키며 반말로

“무슨 짐이야?”
하고 묻는데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서림이가 턱 나서서

“어물짐이올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물장사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디들 사나?”
“저는 양지읍에 살구요, 동무들은 고든골 사는 사람두 있구 좌찬이 사는 사람두 있습니다.”
“물건은 어디서 해가나?”
“서울서 해갑니다.”
“서울을 언제 왔나?”
“엊그저께 왔습니다.”
“어디서 묵었나?”
“남대문 밖 객주에서 묵었습니다.”
“지금 어디루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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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郭능통の母方の従兄弟(鎭川 吏房)

* 郭능통
	“고향에들 가서 하루 이틀 쉬어 가지구 양성 죽산을 거쳐서 청홍도

진천・음성 등지루 물건을 펴먹이러 가겠습니다.”
포교가 하게로 하는 말을 서림이가 공대해서 대답하는데 대답하는 품이 조금도 꾸며 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밖에 누가 왔느냐?”
하고 해라로 묻는 것이 이방의 목소리였다.

“삽작문 좀 얼른 열어주게.”
능통이가 말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여 이방은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라 여전히 해라로

“대체 그게 누구냐?”
하고 소리질러 물었다.

	火賊篇 1
	1. 靑石洞
	1

3

4

5
	29

14

133

205

264

276
	* 郭五柱

* 徐霖

* 林巨正

* 桑

* 尹元衡の次知の召し使い
* 林巨正

* 林巨正

* 金氏(隣家の女)

* 林白孫

* 林巨正
* 林巨正

* 黃雲寵(妻)
	“그래, 잡으러 왔다.”
곽오주는 해라를 내붙이며 곧 한손으로 서림이의 멱살을 잡고

“쥐새끼 같은 놈, 주먹맛 좀 보구야 갈 테냐!”
하고 다른 손으로 서림이의 볼치를 보기좋게 내우렸다.

한량 두서넛이 대답할 때 이때까지 앉아 있던 꺽정이가 일어서서 아랫간을 내려다보며

“내 말 듣기 전에 못 갈 테니 게들 앉아라.”
하고 따라지게 해라로 내붙였다.

꺽정이 말 한마디에 다른 한량들은 모두 찔끔하여 말대꾸를 못하는데 허위대 큰 사람만이

“뉘게다 함부로 해라야!”
하고 제법 뇌까렸다.

“게가 대체 무어 다니는 사람이게 함부루 아무더러나 해라를 합나?”
“아무 것도 안 다니면 너 같은 눔더러 해라를 못하랴.”
“욕한 사람이 내니 나하고 말하자.”
하고 대뜸 해라를 내붙이었다.

  “아버지가 기집에 미쳐서 줏어들이는 년들을 어떤 쓸개빠진 눔이 어머니라구 하겠소? 이년 저년 하며 해라해두 좋지.”
  “무엇이 싸단 말이냐, 이년아!”
꺽정이가 대뜸 년자를 내붙였다.

	
	
	6
	338
	* 黃天王童

* 金산の妻
	여편네를 떠다 밀고 일어앉아서

“네 병은 내가 말루 고쳐줄 테니 일어나서 말을 들어라.”
해라를 내붙였다.

	火賊篇 2
	2. 松岳山
	
	20

83
	* 金억석

* 黃天王童

* 尙宮の下人
* 禁盜軍官
	“그저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합시오.”
김억석이가 전에는 두령들을 보고 제 말할 때 반드시 소인이라고 하였지만 배돌석이의 가시아비 된 뒤로 소인보다 저라고 많이 하고 도중에서 나와 살게 된 뒤로 소인은 아주 없애고 한껏하여 저라고 하더니 지금 다급하여 소인을 개어올린 것이다.

“내가 소인 소리에 허기들린 줄 아느냐! 골백번 소인을 개올려두 너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예 들어가야겠는걸.”
군관의 말은 반말이요,

“들이지 않는다거든 못 들어올 줄 아우.”
하인의 말은 하우였다.

  “빨리 비켜나지 않을 테냐!”
  군관의 말이 해라로 나오니

  “어르면 누구를 어쩔 테야! 우리가 도둑놈인 줄 아나?”
하인의 말도 반말로 나갔다.

	
	3. 巣窟
	2
	232
	* 捕校

* 盧밤
	“자네가 도둑놈의 동류 아니구 긴 것은 나중에 자연 핵변이 될 테니 발명 고만하구 꺽정이 집이 어느 동넨가 그게나 일러주게.”
해라하던 말투까지 하게로 고쳐 말하였다.

	火賊篇 3
	4. 笛
	1

2
	23

79
	* 酒幕の主人(法外な酒代をふっかけて喧嘩を売っている｡)

* 정生員(兩班)
* 黃天王童

* 端川令(王族の一員)
	정생원이 앞으로 나앉으며 주인에게 이놈을 붙이었다.

“왜 이놈 저놈 합시오?”
“이 도둑놈아, 술 두 방구리에 쌀 한 말 값이 무어냐? 청석골이 적굴이라더니 주막쟁이놈까지 도둑놈이구나.”
“내가 샌님댁에 가서 무얼 훔쳐왔소? 왜 도둑놈이라시우?”
“양반 앞에서 내라니 저런 죽일 놈 봤나?”
“내라구 말구 소인이라구 하란 말이오? 소인이란 말은 내 평생에 한번두 입밖에 내본 일이 없소.”
“우리가 바라는 건 재물이니 재물을 가진 대루 다 내시우.”
하고 대접하여 하오로 말하였다.

  “다들 보다시피 행장은 아무것두 없구 저 하인이 걸머진 자루에 길양식이 너댓 되 들었을 뿐이니 그거라두 달라면 주지.”
  남은 일껀 하오로 대접하는데 아니꼽게 반말을 하여

  “다른 재물을 가진 것이 없거든 나귀라두 두구 가라구.”
하고 황천왕동이도 반말짓거리를 하였다. 황천왕동이의 눈치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았든지 그 양반은 바로 말씨를 고쳐서

  “나귀를 주면 나는 무얼 타구 가란 말이오?”
하고 하오를 하는데 이번에는 뒤쪽으로 황천왕동이가

  “정강말을 타구 가지 무얼 타구 가?”
하고 반말로 내뻗었다.

  “그대네 괴수가 임꺽정이 아니오? 꺽정이가 여기 있거든 나를 상면 좀 시켜주구려.”
  “댁은 대체 누구시우?”
  황천왕동이가 성정이 싹싹한 까닭으로 반말을 고만두고 다시 하오하여 주었다.

	
	
	2
	90
	* 端川令

* 李鳳學
	“나는 단천령이야. 선장 휘자가 학자 년자시라지. 우리가 촌수를

따지면 사종숙질간인데 내가 숙항이니 처음 봐두 하게 하겠네.”
  “일가루 하게할 생각은 마시우. 나는 일가가 없는 사람이오.”

	
	5. 平山戰
	1

3
	131

155

159

227

242
	* 李春同

* 金산

* 李春同

* 韓온

* 李春同(頭領になる前)

* 林巨正

* 韓온

* 권개미치

* 林巨正

* 裵돌석
	김산이가 이춘동이와 같이 동네로 들어오는 길에

“자네가 일꾼들더러 해라를 하니 무어 되는 사람들인가?”
하고 물으니 이춘동이는 웃으면서

  “왜 일꾼들더러 해라 못하나?”
하고 되물은 뒤

“전에 앞에 두구 부리던 아이들일세.”
  “우리 아버지께 못배운 버릇을 자네게 배우는가베.”
  “나는 자네더러 자네라지만 자네야 나더러 자네랄 수가 있나. 나이 있는데.”
  이춘동이가 다른 두령들과는 맞하게를 하되 꺽정이에게만은 기껏하여 반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오를 하였다. 여러 두령이 떠받드는 사람을 하게하기가 거북도 하거니와 그보다도 꺽정이의 기안에 눌려서 하게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한온이가 그 사람의 절은 가만히 앉아 받으며 그 사람에게 말은 하대하지 않고 하게로

  “무슨 일루 이 치위에 내려오나?”
하고 물었다.

  꺽정이가 배돌석이에게는 하게도 하고 해라도 하고 마음 내키는대로 하였었다.

	火賊篇  4
	6. 慈母山城(上)
	20
	62
	* 순이 할머니

(昔、韓온の父の配下だった｡)

* 韓온
	“초겨울에 고뿔을 앓고 목이 잠기더니 내처 시원하게 트이지 않아요. 그런데 상제님 나보고 하우를 하시니 웬일이오?”
“그전에는 주인집 아들 자세루 늙은이보구 하게를 했지만 지금이야 그럴 수 있소.”
“지금은 주인이 아니란 말씀이오?’
“그럼 지금이야 주인이 무슨 주인이오.”
“내가 첨지 영감 앞에서 죽는 날까지 부하 노릇하기를 맹세하고 이름을 도록책에 올렸소. 이 목숨 지는 날까지는 댁 부하 사람이오. 지금은 주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야박한 말씀이오. 아스시우. 전대로 하게하시우.”
“내가 전에 하게하던 늙은이에게 몰밀어 하우를 했는데 그런 말 듣기는 순이 할멈한테 처음이여.”
하고 한온이가 눈에 눈물을 먹이었다.

  “하우받는 사람들도 인사가 틀리지만 상제님이 하우하시는 것부터 잘하시는 일이 아니오.”
  “그래 요새 지내긴 어떻게 지내우?”
  한온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오로 말하여 놓고

  “아니 어떻게 지내나?”
하고 말끝을 하게로 고치었다.

	
	
	42

43
	125

127
	* 도평尊位
* 李春同
* 裵돌석

* 黃天王童

* 李鳳學

* 三座
	  “자네가 마산리서 대장일 하던 춘동이 아닌가?”
하고 아는 체하였다. 주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첫밗에 배돌석이가 나서서

“아니꼽살스럽게 뉘게다가 하게야.”
하고 책을 잡고 그 다음에 황천왕동이가 또 나서서

“마산리 대장쟁이는 하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청석골 두령은 하게를 안 받는다. 그 따위 말버릇을 함부루 하다가는 신털 난 대가리가 모가지하구 작별하게 될 테니 조심해라.”
“두 동네 사람을 아침 전에 다 불러올 수 있겠나?”
하고 묻는데 사람 대접으로 하대하던 언사를 고치었다.

	
	慈母山城(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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